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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, 토양오염우려기준 완화방안 마련
◇ 불소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

◇ 개정안 공포 시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 사용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

최근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불소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「토양환경보전법

시행규칙」개정(안)을 입법예고(’24.8.30~10.14) 하였습니다.

이번 개정(안)은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*에 따른 후속조치로 토양오염

우려기준 중 불소기준에 대하여 1지역은 800mg/kg, 2지역은 1,300mg/kg, 3지역은

2,000mg/kg으로 현행 기준대비 2배 이상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 * 국내 지반 대부분이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토양 내 불소 우려 

기준을 설정한 국가(미국, 캐나다, 일본 등) 대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

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환경부에 권고

동 개정(안)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토사의 재활용 기준**을 준수하는 등

품질관리를 위한 중간처리업계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, 불소 오염기준이 엄격

하게 적용되고 있는 1지역 및 2지역***의 공사현장에서도 순환골재 등을 적극 활용하는

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*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해

물질 함유기준 이내,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5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여야 한다.

(「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」 별표1의2)

*** (1지역) 주거지, 농지 등, (2지역) 임야 등 

이번 개정(안)은 규제심사,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

은 협회 홈페이지(www.koras.org)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